
<보도내용>

□ 2026.3.30. 파이낸셜뉴스는 ｢공항 출국세 7,000원→2만원으로 올린다｣, 

｢‘국중박’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정부가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1인당 7,000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이상 

인상을 추진하고, 국립중앙박물관을 내년부터 유료 입장으로 전환할 계획

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공항 출국납부금,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등 인상 여부는 결정된 바 

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다만, 해당 인상 여부 및 구체적인 인상 수준·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

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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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 출국납부금,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
인상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

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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